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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지난 26일 지사 회의실에서 농지은행 청년농업인 소통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해 ‘26년 농지은행사업 제도개선 사항 설명과 청년농업인의 현장 체감형

의견 수렴 및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모색했다.

‘26년 농지은행사업 주요 개정사항은 농지매매 알선 신설, 귀농인 연령 64세 이하 확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지원한도 0.5~1ha 확대 등이다.

 

또한, ‘23년부터 도입된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농업인이 농지매입을 조건으로 농지를 장기임차하고 매입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권한 및 지원한도(1.

0ha→ 1.5ha) 확대, 농지매매대금의 일시상환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는 등 지침이 개정됐다.

 

‘26년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농지매매·임대차사업 4억7400만원, 공공임대형 농지매입사업 114억400만원, 선임대후매도사업 7억2400만원, 농지연금 7800만원,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8ha, 임대수탁사업 80ha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장규석 지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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